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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축구대표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유니폼이 호

평을 받았다.

6일‘경향신문’에 따르면 미국 CBS스포츠는 이날 

2018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국의 유니폼 디자

인에 순위를 매겨 발표했다. 전체 17위였다. F조로만 따

지면 독일에 이어 2위여서 유니폼 디자인으로는 16강

에 진출한 셈이다.

이 매체는 한국 유니폼에 대해“홈 키트는 너무 단순

한데 그것이 좋게 작동한다. 흰색의 원정 키트에 있는 깃

발 모양의 패턴도 멋진 터치”라고 평가했다. 나이키의 

한국 월드컵 유니폼이 발표됐을 때에는 한국 축구팬들

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. 특히 붉은색의 홈 유니폼은 너

무 단순하고 특별한 포인트가 없어 무성의해 보인다는 

비판이 많았다. 그러나 해외에서는 단순함의 가치를 오

히려 높게 봤다.

한국의 1·2차전 상대인 스웨덴과 멕시코의 순위는 각

각 20위, 21위로 평가됐다.  독일은 9위에 올랐다. 독일

은 홈 유니폼에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우승 때 입었

던 패턴을 차용했다. 

1위는 나이지리아의 유니폼이었다. CBS스포츠는“나

이지리아의 홈 키트는 출시 몇 분 만에 매진됐다. 1994

년 유니폼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올해의‘라임 그린’이 

더욱 좋아 보인다.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러시아에서 

가장 옷을 잘 입는 팀일 것”이라고 평가했다.

러시아 월드컵 한국 축구, 유니폼 디자인으로는 16강

▲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축구대표팀의 유니폼 디자인. 붉은색의 ‘홈키트’ (왼쪽)와 가슴에 물결 태극문양이 들어간 흰색의 ‘원정키트’

▲ 나이지리아 축구대표팀 유니폼


